썬힐골프클럽-제니아투어 7차전 1R

폭염과 습한 날씨 속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썬힐골프클럽(파72,6,189야드)에서 열린 썬힐골프클럽-제니아투어 7차전(총상금 3천만원, 우승상금 5백4십만원) 첫날, 상금랭킹 2위, 평균타수 1위인 김혜윤(18,하이마트)이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몰아치며 5언더파 67타로 단독선두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박미지(17,제주관광산업고2)가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1타차로 선두를 바짝 추격했다. 

10번홀에서 출발한 김혜윤은 전반 9홀에서는 14번홀에서만 버디 1개를 기록하며 1언더파로 후반 9홀을 맞았다. 이후 3번과 4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고, 6번홀과 마지막 9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하여 합계 5언더파 67타로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쳤다.
1라운드를 1타차 단독 선두로 끝낸 김혜윤은 “더운 날씨 때문인지 전반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디를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며 “이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경기에 임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라운드를 맞이하는 김혜윤은 “아직 우승이 없어 나 자신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많이 부담이 되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략을 밝혔다. 

지금까지 6개 대회 중 4번의 준우승을 포함하여 전 대회 톱텐을 기록 중인 김혜윤은 첫 우승 이외에도 역대 최저타수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6차전까지 69.08타로 평균타수 1위를 기록 중인 김혜윤은 오늘 67타를 기록하여 현재 68.92타로 평균타수를 낮췄다. 지금까지 최저평균타수는 2003년과 2005년 김나리(22)와 안선주(20,하이마트)가 각각 기록한 69.90타이다. 현재는 5개 대회에서 8개 대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김혜윤의 이번 도전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국가대표 출신 추지영(21,하이마트)은 오안나(18,제주관광산업고3), 김민선2(18,인일여고3), 그리고 중국인 D투어멤버인 후안핑(25,엘로드)과 함께 합계 3언더파 69타로 공동 3위권을 형성했으며, 시즌3승을 노리는 편애리(17,제주관광산업고2)는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KLPGA 정•준회원 10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 이내를 친 61명(공동 50위 이내자)이 최종라운드에 진출했다.

제니아가 주최하고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코스포엔터프라이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의 최종라운드는 J골프를 통해 녹화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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